
2017년 2월! 현재 지상파 uHd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기술인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슴 벅찬 하루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날! 지상

파 uHd 본 방송 시작을 계획하고 있는 날짜이다. 아직 어느 나라도 해본 적 없는 지상파 uHd 본 방송을 준비하면서 우여곡절도 많

이 있었고 아직도 풀어야 할 이슈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럭저럭 본 방송을 위한 시스템이 정리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본 기고에서

는 현재 방송 4사가 준비하고 있는 uHd 부가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올해 진행된 전시회(naB 2016/KOBa 2016)에서 

소개된 지상파 방송사의 uHd 시스템을 Review 해 봄으로써, 지상파 uHd 본 방송의 모습을 대략적으로나마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가

져볼까 한다. 

지상파 uHd 표준화 현황

지상파 uHd 표준은 2014년 dVB-t2 기반으로 제정된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잠정표준)’과 차세대 방송 포럼(차방포럼) 

및 tta에서 진행하고 있는 atsC 3.0 기반의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2016.2Q 제정)’ 두 방향으로 동시 진행되었으며, ‘지

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 주체로 공청회를 거쳐 2016년 7월 atsC 3.0 기반의 지상파 uHdtV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해당 표준은 ‘차세대 방송 포럼’에서 학계, 국책 연구소, 방송국, tV 제조사 및 장비 업체 등에서 공동으로 표준 초

안을 만들었으며, tta를 통해 최종 표준안으로 채택되었다. 해당 uHdtV 표준은 Rf 위주의 물리 계층 및 mmt/ROute 기술을 포

함한 시스템즈, HeVC/mPeG-H audio 기술이 차용된 컴포넌트, 콘텐츠 보호를 위한 uHd-CP 기술, 융합형 3dtV, 부가서비스를 위

한 iBB(integrated Broadcast & Broadband) 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반이 되는 atsC 3.0 표준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HdR 및 stl(studio transmitter link) 기술 등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내년 본 방송을 준비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현황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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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uHd 현황 및 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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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uHd 부가서비스

지상파 uHd 본 방송이 시작되면, 소비자들은 고화질의 실시간 방송을 집안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다매체 양방향 서비스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방송/통신 시장해서 좋은 화질의 지상파 서비스만으로는 시

청자들의 새로운 needs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존에 지상파 방송에서 제공해줄 수 없었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지상파 방송국들은 인지하고 있고,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지

상파 uHd 부가서비스를 기획, 개발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먼저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 제공 가능한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간

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양방향 방송 안내 - advanced esg

첫 번째로 소개할 기술은 양방향 방송 안내(advanced esG) 시스템이다. tV를 통해 편성 정보를 확인하고, 미래 방송에 대한 시

청/녹화 예약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송 안내” 기능은 기존 tV 및 유료 방송 사업자 등을 통해 이미 제공되고 있는 기능이다.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서는 단순한 미래 방송의 편성 정보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시청자가 원하는 과거/현재/미래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 및 thumbnail 뿐만 아니라 하이라이트 영상, 예고 방송 등의 기능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즉, mBC 무한도전을 보

고 있던 시청자가 지난주 방송의 하이라이트를 보고자 할 경우, 간단한 리모컨 조작만으로 해당 동영상을 찾아서 시청할 수 있

게 된다. 본 서비스는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본방송 시작과 

함께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방송 이어보기 - dynamic linkage service

다음으로 생방송 이어보기(dynamic linkage service)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스포츠 중계를 보다가 갑자기 “정규 방송 관

계로 중계방송을 종료합니다”라는 아나운서의 멘트를 듣고 황당함을 느껴본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규 방송을 포

기하고 무한정 지속되는 스포츠 경기를 계속 중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시키고자 개발한 기술이 

바로 생방송 이어보기(dynamic linkage service)이다. 다음 그림을 통해 생방송 이어보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를 확인할 수 있

다. 본 채널은 정규 편성에 맞춰 방송을 진행하고, 늘어난 시간에 대한 스포츠 프로그램은 임시 채널을 생성하여 제공하게 된다.

스포츠
(채널 생성)

스포츠 MBC 다큐

Linkage
Service

Linkage
Service

11-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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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에게는 임시 채널이 생성되었음을 메시지를 통해 알려줌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채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한다. 임시

로 생성된 채널은 스포츠 프로그램 종료 시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다. 해당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채널을 생성/삭제 

할 수 있는 정보와 채널 사이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적용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기술들은 2016년 7월에 제정된 지상파 

uHdtV 표준에 포함되어 있다.   

uHd Vod 서비스

atsC 3.0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를 꼽자면, 방송망과 인터넷망을 결합한 새로운 방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 기술

이 갖춰졌다는 점일 것이다. 즉, 기존에 지상파 방송이 하기 힘들었던 양방향 서비스를 atsC 3.0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상파 

uHd 방송에서는 좀 더 손쉽게 추진할 수 있다. 그중 하나의 서비스가 uHd VOd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다. PC 혹은 모바일 환경에

서만 가능하였던 지상파 다시보기, 편성표, 각종 이벤트들을 uHdtV만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히 보기만 하

는 ‘바보상자’로써의 tV가 아닌,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를 지상파 uHd 플랫폼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기술은 이미 유럽/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HbbtV(Hybrid Broadcast & Broadband) 기

술에 한국형 기능을 추가한 iBB(integrated Broadcast & Broadband) 표준을 기반으로 실현될 수 있다. 

다시점 비디오 - multi-View

“현재 시점은 9회 말 투아웃! 방송 화면에서는 투수 혹은 타자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벤치의 긴장된 모습과 감독의 작전 

지시 내용이 궁금하다.” 방송에서 다양한 시점의 비디오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시청자의 needs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

다. 시청자에게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신 개념의 방송 서비스를 실현시킬 수 있

다. 위의 예시는 야구 경기에 대한 부분이지만 본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쇼 프로그램에서 걸그룹 멤버별 클로즈업 영상 및 “마이 리

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채팅방 골라 보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응용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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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 / koBa 전시를 통해 살펴본 지상파 방송사의 uHd 시스템 구축 현황 

앞에서 우리는 지상파 uHd 시스템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올 초 진행되었던 

naB 및 KOBa 전시회를 통해 소개되었던 국내 지상파 방송사의 atsC 3.0 uHd 시스템을 살펴봄으로써 내년 2월에 시작하는 uHd 

본 방송의 대략적인 모습을 경험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려 한다.  

전시회에서 공개된 지상파 uHd 시스템은 각 사별로 고유의 송출/송신 시스템을 구성하기는 하였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atsC 3.0

에 복수 표준으로 채택된 mmt 및 ROute 두 가지 기술 모두 full 송출/송신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

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잠시 설명한 다양한 정보(동영상 클립, thumbnail)를 제공하는 양방향 방송 안내(advanced 

esG) 및 atsC 3.0 부가서비스들을 방송 3사가 공통으로 소개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아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

상파 uHd 방송의 패러다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각 방송사의 차별화된 특징들도 볼 수 있었다. KBs는 방송망을 통한 재난 방송에 중심을 두었다. 재난 시 어떤 통신망보다 강력한 역

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상파 방송망이라는 점에 착안하였을 때, 본 서비스는 공영방송 KBs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기술

이라 할 수 있다. 

mBC는 실제 live 4K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uHd 방송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아직 2.5~3초 정도의 지연 시간이 존

재하기는 했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지상파 본방송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을 현실감 있게 느끼게 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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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sBs는 방송망이 아닌 인터넷망을 통한 live 방송 서비스를 선보였다. 6-1채널은 방송망을 통해 제공하고, 6-2 및 6-3채

널은 인터넷망을 통한 live 채널을 보여줌으로써, 지상파 방송망의 전송 용량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naB에서 전시된 해외 uHd 동향 및 atsC 3.0을 활용한 서비스   

Harmonic/elemental/media excel 등 외산 인코더 업체들도 4K uHd 기술을 소개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Ott 시

장을 위한 플랫폼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서 아직 atsC 3.0 uHd 서비스에 적용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반

면 일본 업체들은 이미 4K를 뛰어넘는 8K 상용 제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nHK의 경우 8K 중계차 및 체험관을 운영하며, 상용서비

스에 자신감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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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C 3.0 서비스 관련 전시들도 눈길을 많이 끌었다. 삼성전자와 Pearl tV의 경우, target ad(시청계층 / 지역별 맞춤 광고) 및 Push 

VOd(방송망을 활용한 VOd 서비스) 등을 소개하며 atsC 3.0을 활용한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국 방송사들의 atsC 3.0을 바라보는 방향은 고화질 uHd 방송보다는 방송망과 통신망을 접목하여 tV,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

한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를 실현시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 보인다. 

마무리 

필자가 올해 uHd 시스템 개발을 하면서 들었던 가장 큰 느낌은 atsC 3.0이라는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한 미국 시장에서는 atsC 

3.0 및 uHdtV에 대해서 아직은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었다. 장비 업체들은 미국 방송사의 동향을 보면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지 않은 듯했고, 미국 방송사들 또한 당장의 서비스 계획보다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에 더 역점을 두

고 있었다. 한국 및 일본 장비 업체 및 방송사들이 atsC 3.0 및 uHd 방송을 주도하는 느낌을 받았고, 다들 그런 모습에 부러워하기

도 하고, 박수도 보내면서,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나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없지 않았다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 실현!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지금처럼 관련 방송인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어려운 걸 해내

는 시기가 멀지 않은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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